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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전쟁을 반대한다. 평화를 원한다”
민주노총 8.15 전국노동자대회…사드배치 철회, 한·미 군사훈련 중단 촉구, 통선대 역대 최대 규모

민주노총이 8월15일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사드배치 철회와 평화

를 위한 협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8.15 범국민

평화행동’에 앞서 개최한 

노동자대회에서 ▲주권회복

과 한반도 평화 투쟁 ▲한

반도 평화협정 체결 투쟁 

▲친일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전

민족대회 성사 투쟁 등을 결의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은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세상을 

노동자가 열자”라며 “노동자는 전

쟁을 반대한다. 평화를 원한다”고 

선언했다.

‘8.15 전국노동자대회’는 민주노

총 18기 중앙통일선봉대 300여 명이 

무대에 오르며 열기가 최고로 올랐

다. 박상준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대장을 맡아 7일부터 8일 동안 전국

을 누빈 2017년 통일선봉대는 참가

자가 연인원 5천명을 넘겨 

역대 가장 큰 규모였다.

박상준 중앙통일선봉대장

은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백해무익한 사드배치 철수 

투쟁에 나서자”라고 호소

했다.

‘8.15 전국노동자대회’

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벌

인 ‘8.15 범국민평화행

동’에 1만여 명이 운집했다. 대회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 청년들은  ▲

사드 철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외치며 북 1천여 개와 빨간 우

산 1만여 개를 동원한 상징의식을 

펼쳤다.

노조파괴 유시영, 2심도 실형
16일, 대전고등법원 판결…징역 1년2개월, 1심보다 형량 줄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

조파괴를 자행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은 8월14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인

정해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이던 1심 선고보다 줄

어든 형량이다.

법원은 이기봉 아산공장 부사장과 

정이균 아산공장 관리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성옥 영동공장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유성기업은 1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

고, 직장폐쇄와 징계해고 등을 조직

적,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노동 3권

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

해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앞서 2

월17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이기봉 아산공장 

부사장, 최성옥 영동공장장에게 각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

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